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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지속되는 부동산 시장 침체 등 경기 

불황으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 운정중앙역 역세권 개발의 핵심인 

특별계획구역 주상복합아파트(주복) 건

설사업이 원점으로 되돌아갈 처지에 놓였

다. 운정중앙역세권 개발의 상징으로 기대

를 모았던 주상복합아파트(주복) 6개 블록 

중 4개 블록과 상업용지 시행사인 인창개

발이 최종적으로 사업을 취소하면서, 희망

을 안고 4년간 기다려온 사전청약 당첨자

(사청자) 1,300여 명이 좌절감 등 심적, 재

산적 피해 확산이 우려되고 있다. 일각에

서는 이번 사태가 국토교통부의 ‘사전청

약 제도’ 및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

공택지 관리·감독’ 부실에서 비롯된 ‘사태’

라는 비판이 거세지면서, 국정감사에서 정

부와 LH의 책임을 명확히 따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GTX-A 운정중앙역 역세권 개발은 파주 

운정신도시의 미래 가치를 상징하는 핵심 

프로젝트로 기대가 높았다. 

 당초 이곳에는 6개 블록의 주복이 들어설 

예정이었으나, 부동산 시장 악화와 프로젝

트파이낸싱(PF) 경색 등의 영향으로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어왔다.

이미 2개 블록(3·4블록)이 먼저 사업 포기

를 선언했으나 이후 재매각을 통해 회생 

가능성에 한숨 돌리는 듯했다. 하지만 나

머지 4개 블록(1·2, 5·6블록)과 상업용지 

시행을 맡은 인창개발이 결국 무릎을 꿇

었다. 인창개발은 LH로부터 낙찰받은 토

지대금 중 수천억 원의 중도금 및 연체 이

자를 납부하지 못해 결국 LH에 의해 토지 

매매계약이 해지되고, 이에 따라 해당 블

록들의 사업이 최종 취소된 것이다. 이 4

개 블록은 총 1,300여 가구에 달하는 사전

청약 물량이 몰려 있어 사업 무산의 파장

이 상당히 크다.

 시행사 인창개발은 2021년 12월 LH로부

터 공고 예정금액보다 66.7%나 높은 가격

에 4개 블록을 낙찰받아 사업을 시작했다. 

당시 ‘최고가 경쟁 입찰’ 방식이 고분양가

와 미래 사업성 악화의 씨앗이 되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고금리와 공사비 급등, 분양가 상한제 적

용 등 삼중고 속에 사업성이 급격히 악화

되자 연체 이자 등으로 결국 1000억대 이

르는 막대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사업을 취

소하는 ‘최악의 선택’을 할 수밖에     ↗

GTX운정중앙역 ‘역세권 랜드마크’ 비전

▲운정중앙역 역세권 주복 부지에 잡초만 무성해 허탈함을 준다. (사진=최정석 기자)

▲공터로 방치된 GTX 운정중앙역 일대 현재 모습. (사진=최정석 기자)

‘운정3지구의 눈물’ 현장

주복 4개 블록 무더기 ‘좌초’

‘GTX 프리미엄’ 기대 허탈감

사청자 지위승계 보장 불구

시행사 재계약 여부 불투명

실제 착공 언제일지 하세월


